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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부재자 투표 허용 법안에 서명  

  

법령(S.7565-B/A.8432-A), 유권자 또는 일반인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 수축 

또는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경우 부재자 투표에 의한 투표 허용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 시민들이 유권자나 다른 대중 

구성원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에 감염되거나 확산될 위험이 있는 팬데믹 기간 

동안 부재자 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20년 7월 

처음 제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팬데믹이 다가오는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접근 불가능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뉴욕 시민들의 투표권 

접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60대 및 72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이루어지는 2월 15일 특별선거 부재자 

투표신청서는 우편으로 1월 31일까지, 2월 14일까지 직접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또는 

직접 제출은 2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와 부재자 투표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essandra Biagg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적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뉴욕 

시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중보건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Dinowitz 하원의원과 함께 제 법안인 

S7565를 소개한 이유는 어떤 뉴욕 시민도 건강과 시민적 책임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이 2022년에도 계속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뉴욕 시민들의 안녕을 

우선시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effrey Dinowit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건강과 투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수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확장된 부재자 투표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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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했고, 이 법이 2022년 말까지 계속 시행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중요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전국의 주들이 토론하고 유권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뉴욕이 그러한 토론의 반대 입장에 섰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들이 올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 법안에 신속히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Hochul 지사는 2022년 시정 연설에서 뉴욕주에서 투표권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 차원의 투표권 보호법, 유권자의 언어 접근성 향상, 유권자 등록 마감일 

25일에서 10일 전으로 낮추고 대학 캠퍼스에 투표 장소를 두도록 요구한 방안 등 다수의 

투표권 보호 강화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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